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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작업치료 전공자의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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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작업치료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에 있는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작업치료
과 재학생 54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는 SPSS 19.0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빈도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된 설문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설문항에 대한 Cronbach’alpha는 0.89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업치료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의 약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및 발생기전 그리고 진단기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산업재해를 통해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
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지식은 Likert 5점 척도로 2.92로 충분하지 
못했다.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로 3.90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재난에 대한 인지도간의 상관성보다 재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disaster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occupational therapy
major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future occupational therap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45 students in occupational therapy departments of three year and four year universities. The frequency of the 
questionnaire was calculated by frequency analysis using the SPSS 19.0 win program. A chi-squared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analyzed questionnaire data.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n this study showeda 
Cronbach' alpha value of 0.891.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pproximately 20% of learners who majored in occupational therapy were unaware
of the symptoms, developmental mechanism, and diagnostic criteria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Knowledge of the underlying causes of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s well as 
physical damage through industrial accidents,was found to be 2.92 on the Likert 5-point scale. To be effective in 
rehabilitation treatment, the degree of the approach to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occupational therapy is 
important enough to be recognized as 3.90 on the Likert 5-point scal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need for education on disasters was higher than the correlation with theawareness of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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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연구 배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 및 사고에 의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정신적인장애를 의미한다. 현대사회가 가지는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재해의 발생

빈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PTSD에 의한 장애
는 재해 및 사고를 직접경험한 사람뿐 아니라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까지도 유발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발생될 수 있

는 현상이다. 
남녀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스트레스장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1]. 반면 전투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차이에 대한 연
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다는 연구가[2] 진
행되는 등 스트레스장애에 성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

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포함

한 인위적재난, 자연재난 및 가정 내 갈등, 직장 내 갈등, 
학교폭력, 구성원간의 성희롱을 포함한 내과적질환 등을 
통해서 누구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편화 되었다[3]. 그러므로 PTSD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PTSD에 쉽게 노출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지역 소속 전체소방공무

원의 3.6%가 PTSD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이[4] 소방
공무원들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PTSD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
히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 구

호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은 일상생활에서 PTSD를 경험
할 확률이 그 어느 직업군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
공무원 역시 소방공무원에 못지않게 PTSD에 쉽게 노출
되어 그 영향이 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5]. 생활주
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의 PTSD
증상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PTSD가 의심되는 응답
자가 전체조사대상자의 67%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것
으로 나타나 사고발생시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도 

PTSD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6]. 이
처럼 PTSD증상은 이제는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PTSD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수준을 낮추는 연구[7]를 비롯한 PTSD
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9]. 더불어 작
업치료사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켜 환자에게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작업치료사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기능이 저하

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사회적인 재활을 위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이다.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직접적으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환자들의 현실에 대한 

적응과 재활을 위한 의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

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10].  
작업치료를 통하여 PTSD에 영향을 받은 환자들에게 

의미있고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불완전한 

기능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원활하게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
하면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작업치료를 받겠다고 생각하

는 응답자가 91.6%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인
지도는 낮게 조사되는 등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는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작업치료적인 요법을 통
해서 PTSD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
이고 체계적인 치료를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를 전공하

는 학생들이 PTSD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안
전 및 재난의 발생이유를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한다면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치료효과를 좀 더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국내에서는 PTSD에 대한 증상의 종류와 측정

을 위한 유용한 도구들이 개발단계에 있어서[3] PTSD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작업치료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PTSD관련 인식에 대한 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작업치료사로 일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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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들을 보살필 때 필요한 지식에 관련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관련 인지도에 대한 연구로는 

운전재활에 대한 작업치료 전공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하

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2]. 이와 더불어 교육체계에 관
한 연구로 작업치료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운영

에 관한 조사를 통해 임상실습이 재활병원에서 가장 많

이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
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내용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13]. 또한 재해가 원인이 되어 후천적으
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임

상실습의 경험이 환자를 대하는 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14]. 이런 모든 연구들이 
학생들이 졸업 후 환자를 대할 때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연구
에 못지않게 환자들에 대한 심리상태의 이해를 위해서는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환자와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인식도 중요

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

스장애의 요인 중에 하나인 재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과의 교육과정은 치료학, 생리
학, 해부학등 주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재학
생들이 재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가정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작
업치료 전공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업치료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PTSD를 발생시키는 원인중의 하나인 재난에 대한 인식
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대학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

난에 대한 기초인식 및 PTSD의 인식에 관한 조사를 위
해 우편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전
국에 있는 12개의 4년제와 3년제 대학 작업치료과에 각 

대학당 60부씩 720부의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회수된 
9개 학교의 556명의 응답자 중에서 결측요인이 많은 11
명을 제외한 545명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이 회수된 학교의 분포는 3년제가 6개교로 3년제 
작업치료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69%
로 설문응답자는 비교적 저학년인 1,2 학년이 전체 조사
대상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2 연구도구 

연구도구 중 재난에 대하여 측정한 도구는 다른 연구

에서 개발한 도구를[15,16] 작업치료 전공자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TSD에 관한 기초문항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평가 도구 중 주제항목[3,17]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련된 내용[18]중 에서 주제어로 설문
항을 선정하여 작업치료 전공교수에게 검토를 받은 후 

설문조사의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산업재해 빈도에 관한 
설문은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구[19]를 
작업치료 전공자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기
준은 대상자 자신이 실천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
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지도 5문항 그리고 재난에 대한인지도, 재난 빈도수에 
대한인지도, 그리고 재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서 13문
항 등 모두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8개 설문 항에 
대한 Cronbach'alpha는 0.891이다.

2.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545매에 대한 조사결과는 SPSS 19.0 
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빈도분석
을 통해 특성에 대한 빈도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재난에 대한 영역별 응답자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자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

석을 위해 교차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설문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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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응한 545명의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Table 1에 의하면 응답자의 
67%가 여학생으로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이 많았다. 응
답자는 1학년과 2학년이 전체응답자의 약 80% 정도이
며 연령분포는 19세에서 24세 까지가 전체응답자의 94 % 
이였다. 이러한 분포는 작업치료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시
한 다른 연구[13]에서도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건계열학생들에게 실무능력 향상에 중요한 기회인 

임상실습을 실시한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18.7%에 지
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자중 2학년 이상의 학생이 58.3%로 작업치료과학
생에 대한 임상실습에 대한 선행연구[13]에서 나타난 결
과인 임상실습의 시기가 1학년과 2학년 때 이루어진다
는 내용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실습은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의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학

기가 선행연구가 진행된 시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Division (N=545)

Gender Male
Female

182 (33.4%)
363 (66.6%)

Grade

1
2
3
4

227 (41.7%)
199 (36.5%)
108 (19.8%)
11 (2.0%)

Clinical practice Yes
No

102 (18.7%)
443 (8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respondents

3.2 재난에 대한 인지

재난에 대한 인식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의 빈도 그리고 재난교육에 대한 작업치료전공자의 인지

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재난에 대한 인지도

재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난의 발생원

인, 재난에 따른 신체적 및 인지적 손상정도, 재난 후 환
자의 생활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산업재해의 형태에 대
한 인지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서부터 4
까지 나타내었다. 조사한 문항 5개항에 대한 
Cronbach'alpha는 0.86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난

이후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인지도는 

Likert 5점척도 3.46로 재난발생 후 재난에서 피해 당사
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산업재해의 종류에 대한 인지도
는 2.9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여 다양한 형
태의 산업재해를 통해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초래하는 근본적

인 이유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작업치료전공자의 재난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값으

로 3.18정도로 간호대학생의 재난에 관한 조사[20]에서 
나타난 결과인 재난에 대한 준비도에 대한 평균값인 

2.14±0.47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Questionnaire χ2  p
M ± SD
(N=545) 

㉠ Cause of disaster 392.936 p<0.001 3.30±0.035
㉡ Degree of physical 
  damage after disaster 414.954 p<0.001 3.15±0.035

㉢ Discomfort in patient's 
   life after disaster 383.688 p<0.001 3.46±0.038

㉣ Degree of cognitive 
  impairment after disaster 327.028 p<0.001 3.08±0.038

㉤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366.330 p<0.001 2.92±0.036

Table 2. Survey results about  disaster 

Table 3은 재난인지도에 대한 각 설문항간의 상관행
렬(correlation matrix)을 나타낸 것으로 Table 2에서 제
시된 ㉠에서 ㉤까지의 설문에 대한 성관성을 분석한 결

과이다. 이 결과에서 살펴보면 Pearson상관계수는 .455
부터 .651까지의 값을 보이며 재난에 따른 신체적 손상
에 대한 인지도와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인지도간의 상관관계가 r=0.667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
다. 반면 재난의 발생원인과 재난에 따른 손상의 정도에 
대한 인지도간의 상관관계가 r=0.455로 상대적으로 낮
은 상관성을 보였다.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는 재난에 따른 인지적인 손상정도에 대한 인

지도와 다른 설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난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지도와 상관관계는 r=0.455, 
재난에 따른 신체적인 손상정도에 대한 인지도와의 상관

관계는 r=0.615, 재난에 따른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불
편함에 대한 인지도와의 상관관계는 r=0.632, 그리고 재
난에 따른 산업재해의 형태와의 상관관계는 r=584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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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재난에 따른 인지적인 손
상정도에 대해서는 재난에 따른 환자의 일상생활의 불편

함을 알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재
난의 발생원인과 재난에 따른 손상의 정도에 대한 인지

도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분산(covariance)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유의도(P value)는 .001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작업치료전공자들은 신체
적 손상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재난의 원인과 신체적인 손상의 정도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원인이 신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corr 1 .571 .518 .455 .501
P value .001 .001 .001 .001

Covariance .667 .379 .376 .326 .349

㉡

corr .571 1 .651 .615 .508
P value .001 .001 .001 .001

Covariance .379 .659 .469 .438 .351

㉢

corr .518 .651 1 .632 .494
P value .001 .001 .001 .001

Covariance .376 .469 .789 .493 .374

㉣

corr .455 .615 .632 1 .584
P value .001 .001 .001 .001

Covariance .326 .438 .493 .771 .437

㉤

corr .501 .508 .494 .584 1
P value .001 .001 .001 .001

Covariance .349 .351 .374 .437 .726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items for disaster
awareness                       (N=545)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 유무가 

재난에 대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

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난관련 
5개 문항에 대해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인지도가 상
대적으로 높았다. 작업치료 전공학생의 경우 재난에 관
한 조사에서 재난이후 환자의 불편함에 대한 조사에서는 

Likert 5점척도로 남학생은 3.36, 여학생은 3.51의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치료전공자가 향후 
재난으로 야기된 환자를 돌본다는 측면에서 환자의 불편

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임상실습의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

다. 이를 종합하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여학생이 재난
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상실습이 재난인지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에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18% 정도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등의 연구[13]에서 나타난 결과인 학교에서 배운 이
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대상이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병원에 다양한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보통이상이라고 응

답한 응답자가 71.3%라는 결과와 비교하여 학생들이 임
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재난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uestionnaire
Gender Clinical 

practice
male female yes no

Cause of disaster 3.18 3.36 3.34 3.29
Degree of physical 
damage after disaster 3.09 3.17 3.33 3.10

Discomfort in patient's life 
after disaster 3.36 3.51 3.63 3.43

Degree of cognitive 
impairment after disaster 2.95 3.15 3.37 3.02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2.85 2.96 3.04 2.90

Table 4. Survey results about  disaster with gender 
(N=545) 

3.2.2 산업재해 빈도수에 대한 인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야기하는 원인중 하나인 산

업재해빈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수

가 높은 연령대, 계절, 시간대 그리고 산업재해의 형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Table 5와 6에 나타
내었다. 산업재해 빈도관련 4개 항에 대한 Cronbach'alpha
는 0.844이다.

Questionnaire χ2  p
M ± SD
(N=545) 

Ages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266.514 p<0.001 2.83±0.039

Seasons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277.541 p<0.001 3.01±0.039

Time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340.477 p<0.001 2.59±0.037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310.037 p<0.001 2.72±0.038

Table 5. Survey results about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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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Licket scale 

Grade Gender Clinical practice
1 2 3 male female yes no

ⓐ Need training on occupational therapy for rehabilitation 3.83 3.89 4.10 3.88 3.91 4.01 3.88
ⓑ Need education linked to occupational therap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3.71 3.72 3.94 3.74 3.77 3.91 3.72

ⓒ Necessary for safety precaution  training  to occupational therapy 3.86 3.90 4.01 3.84 3.94 3.94 3.90
ⓓ Occupational therapy majors must know  how to use protective gear 3.90 3.85 4.07 3.87 3.93 3.96 3.90

Table 8. Survey results about educ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with grade                      (N=545)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 

대한 인지도가 Likert 5점 척도 3.01로 산업재해관련 문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인지도는 Likert 5점 척도 
2.59로 전체적으로 작업치료전공자들이 산업재해에 대
해서는 인지도가 Likert 5점 척도로 3.0보다 낮은값을 보
여 산업재해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부족하였다.

Survey questionnaire Responses Frequency 
( % ) 

Ages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Not at all 35  (6.4)
Not so much 167 (30.6)

So so 204 (37.4)
Yes 133 (24.4)

Strongly agree 6   (1.1)

Seasons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Not at all 28   (5.1)
Not so much 130 (23.9)

So so 204 (37.4)
Yes 174 (31.9)

Strongly agree 9   (1.7)

Time with high frequency 
of industrial accidents

Not at all 46  (8.4)
Not so much 212 (38.9)

So so 211 (38.7)
Yes 70  (12.8)

Strongly agree 6   (1.1)

Types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Not at all 43  (7.9)
Not so much 175 (32.1)

So so 230 (42.2)
Yes 88  (16.1)

Strongly agree 6   (1.1)

Table 6. Frequency analysis about industrial accidents 
(N=545) 

더불어 산업재해의 종류에 대한 인지도는 2.92 으로 
조사대상 작업치료전공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를 통해 신체적인 손상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

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았다.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치료
를 위해서는 환자의 일상적인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는 연구결과[21]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장애의 원
인인 재해에 대한 이해는 치료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다.

3.2.3 재난교육에 인지도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

트레스장애 환자들의 효과적인 재활교육을 위해 작업치

료적 접근법에 대한 교육의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치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 작업치료를 전
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

호장구사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 모두 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7과 8에 나
타내었다. 조사한 재난교육에 대한 4개 항에 대한 
Cronbach'alpha 는 0.904이다.

Questionnaire χ2  p
M ± SD
(N=545) 

Need training on occupational 
therapy for rehabilitation 416.183 p<0.001 3.90±0.036

Need education linked to 
occupational therap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374.991 p<0.001 3.76±0.037

Necessary for safety 
precaution  training  to 
occupational therapy 

414.147 p<0.001 3.90±0.036

Occupational therapy majors 
must know  how to use 
protective gear

348.532 p<0.001 3.91±0.039

Table 7. Survey results about education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난과 관련된 분야의 교
육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작업치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Likert 5
점 척도로 3.90에 달하는 답을 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업치료를 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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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
Licket scale 

Grade Gender Clinical practice
1 2 3 male female Yes no

Symptoms of PTSD 3.04 3.23 3.81 3.28 3.27 3.77 3.16
Mechanism of PTSD 2.43 2.83 3.31 2.74 2.79 3.29 2.65
PTSD diagnostic criteria 2.27 2.64 2.98 2.57 2.58 3.00 2.48
PTSD therapy 2.26 2.48 2.82 2.46 2.49 2.85 2.39
Occupational therapeutic understanding of PTSD 2.25 2.48 2.84 2.50 2.47 2.87 2.39

Table 9. Survey results about PTSD with Grade                                                 (N=545)

는 학생들 스스로가 재활치료에 작업치료분야가 차지하

는 비중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
를 위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결과이다. 최 등의[22] 연구에 의하면 응급구조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재난교육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전체조사 대상자의 97%(p<0.001))가 필요
하다고 답한 결과에 비해 유의성이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건소방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23] 나타난 기회가 주어지면 재난관련 교
육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작업치료전공자 뿐 아니라 보건분야 종사자들은 재난교

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로 3.76에 달하는 
답을 하였다.
더불어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안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 
3.90에 달하는 답을 하였으며, 보호장구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3.91에 달하는 답을 하
는 등 전체적으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재난예

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년이 높

을수록, 남학생에 비해서는 여학생이 그리고 임상실습을 
실시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PTSD 증상은 범죄나 재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PTSD 증상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작업치료전공자들이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다면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진취적인 형태로 

치료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인지

작업치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발생기전, 진
단기준, 증상, 작업치료적 접근 그리고 치료방법 등 모두 
5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Table 9와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조사한 5개 문항에 대한 
Cronbach'alpha 는 0.894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교육은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진단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

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으므로[16] 이와 관련된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9는 학년별, 성별,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별로 
PTSD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Likert 5점 척도로 나
타낸 결과이다. 본 결과에서 4학년은 전체응답자가 11명
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관계로 나타내지 않았다.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PTSD의 증상, 발
생기전, 진단기준, 치료방법 그리고 작업치료적 접근법
에 대한 인지도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PTSD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성별과는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의 실시여부에 따른 PTSD에 대한 인지도는 

임상실습을 실시한 경우가 임상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

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0에서 보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PTSD의 증상

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학생들

이 3.27의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에 PTSD의 발생기전, 
진단기준, 치료방법 그리고 작업치료적 접근법에 대해서
는 2.77부터 2.48까지의 인지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작업
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PTS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졸업 후 PTSD 증상을 치료하고 일상적인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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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이다. 
현재 다수의 작업치료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 과

정은 국가고시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녀 해부학, 생리학, 
치료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재해 및 PTSD발생기전에 대
한 학습이 많지 않은 편이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Questionnaire χ2  p
M ± SD
(N=545) 

Symptoms of PTSD 230.954 p<0.001 3.27±0.042
Mechanism of PTSD 215.798 p<0.001 2.77±0.041
PTSD diagnostic criteria 285.817 p<0.001 2.58±0.041
PTSD therapy 310.165 p<0.001 2.48±0.039
Occupational therapeutic 
understanding of PTSD 263.321 p<0.001 2.48±0.042

Table 10. Survey results about PTSD

기존의 연구중에서 PTSD에 대한 치료분야를 담당하
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TSD에 대한 인지도조사에 관
하여 발표된 연구자료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작업치료전

공자를 대상으로 PTSD의 발생기전, 진단기준, 증상 그
리고 치료방법 등에 관한 인지도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

만으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
전공자 뿐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환자를 치료하기 전후의 인

지도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항목에 

대한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대학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5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인지도, 산업재해 빈도에 대한인지
도 그리고 재난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내용의 인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년이 증가할수
록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을수록 PTSD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도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작업치료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습자의 약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 및 발생기전 그리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작업치료전

공자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과정에서 외
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작업치료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과정은 국가

고시 중심으로 해부학, 생리학, 치료학 중심으로 운영되
어 재해 및 PTSD발생기전에 대한 학습이 많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산업재해의 종류에 대한 인지도는 Likert 5점 척도로 

2.92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를 통해 신체적인 손상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

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못

하였다.
재난에 대한 인지도간의 상관성 보다 재난에 대한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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